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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번호 변경한 사람 2년간 955명
‘보이스피싱’ 등 이유

외국인, 전통시장 지형도 바꾼다

한국 전통시장의 지형도를 외국인이 

바꾸고 있다. 외국인은 시장에 직접 뛰

어들어 상인으로 일하거나 매상을 올

려주는 큰손으로 주목받고 있다. 

1980~1990년대 산업 구조가 바뀌며 

위기를 겪었던 전통시장이 외국인 거

주자와 관광객이 늘어나며 글로벌 시

장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

11일‘조선일보’에 따르면 노량진 수

산시장에 코트디부아르인들이 등장한 

건 3년 전쯤이다. 지금은 이곳에서 일

하는 흑인이 20명이 넘는다. 장정열 노

량진 고급상인회장은“코트디부아르 

내전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한 난민이 

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

음알음 들어왔다.”고 말했다. 

이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와

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취업 비

자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불

법 체류자도 일부 있다고 한다. 

상인들이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인력

난 때문이다. 한국인과 일하다 3개월 

전 코트디부아르인을 고용한 가게 주

인 김 모 씨(65)는“한국인과 외국인의 

인건비는 비슷하지만 시장에서 일하겠

다는 한국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.”고 

말했다. 

2~3년 전까지만 해도 수산시장에서 

일하던 중국인이나 동남아인마저‘힘

들고 냄새 난다.’며 시장을 떠났다. 코

트디부아르인과 함께 일하는 한 상인

은“생선 나르는 일부터 판매하는 일까

지 아프리카인들이 도와주고 있다.”며 

“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

하고 꾀도 부리지 않아 상인들의 만족

도가 높다.”고 말했다.

한국인 발길이 뜸해진 전통시장의 매

출을 올려주는 것도 외국인이다. 300m 

거리에 점포 100여 곳이 몰려 있는 관

악구 신사시장이 대표적이다. 

신사동 인구 2만3104명 중 중국인 거

주자는 5,324명이지만, 실제 거주자는 

7,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. 지하

철 2호선 신대방역이 가깝고 집값이 상

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. 

이 시장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소

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~70%에 달

한다.

중국인 손님이 늘자 시장 품목도 바

뀌었다. 한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잉

어, 향어, 붕어 같은 민물고기가 매대 앞

자리를 차지한다. 오리 머리, 오리 발도 

쌓여 있다. 

중구 남대문 시장 액세서리 상가는 히

잡을 쓴 무슬림 관광객으로 북적인다. 

주로 히잡을 고정하는 브로치를 사려

는 손님이다. 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

“한국에는 예쁘고 귀여운 브로치가 

아주 많다.”며“가격도 개당 1,000원

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올 때마다 수십 

개씩 사 간다.”고 말했다. 

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

간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

으로 나타났다.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

싱이나 신분도용, 가정폭력 피해 등이 

많았다.

1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행정안전

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

5월30일부터 2년간 모두 1천582건의 

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천396건

을 심의했다. 위원회는 이 가운데 955

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(인용)

했다.

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

신청 사유(피해 유형)는 보이스피싱이 

298건(31.2%)으로 가장 많았다. 이어 

신분도용 266건(27.9%), 가정폭력 203

건(21.3%), 상해·협박 105건(11.0%), 

성폭력 37건(3.9%), 기타 46건(4.8%) 

순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로는 경기 234건(24.5%), 서울 

224건(23.5%)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

이상을 차지했고 부산 69건(7.2%), 인천 

60건(6.3%), 대구 58건(6.1%) 등의 순이

었다. 이에 비해 제주는 7건(0.7%)으로 

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.

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의 성별은 여성

이 636명(66.6%), 남성 319명(33.4%)

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

했다.

여성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

은 보이스피싱(182명·28.6%)과 가

정폭력(176명·27.7%), 신분도용(128

명·20.1%), 데이트폭력 등 상해·협박

(89명·14%), 성폭력(37명·5.8%), 기타

(24명·3.8%) 등 순이었다.

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을 변경하려

는 사람들 중 여성이 월등히 많은 점을 

고려해 오는 11일 출범하는 2기 주민

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

수를 더 늘렸다.

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

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뿐이

었으나 2기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각

각 3명씩으로 구성했다.

위원회는 또한 1기 성과를 바탕으로 

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

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

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. 아울러 

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

지 읍·면·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

법정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

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

방침이다.
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

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

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

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

다. 2017년 출범해 지난달 30일로 출

범 2년을 맞았다.


